
[1] 수도원을 돌보기에 적합한 아빠스는 항상 그의 호칭을 기억하여 행동으로써 

으뜸이란 명칭을 채워야 한다. [2] (아빠스는) 수도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

믿어지며, 그분께 (바치는) 호칭으로 불리어진다. [3] 이는 여러분은 의자(義子)의 

성신을 받아 ‘ 아빠, 아버지’ 하고 부릅니다”라는 사도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. 

[4] 그러므로 아빠스는 주의 계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거나 정하거나 명해서

는 안되며 [5] 다만 자기 명령이나 교훈으로써 하느님의 정의의 누룩을 제자들의 

정신 속에 넣어주어 부풀게 해야 한다. [6] 아빠스는 자기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

순명, 이 두 가지에 대해 하느님의 무서운 심문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

고 있어야 한다. 

[7] 그리고 아빠스는 집주인이 양들 가운데서 별로 이익되는 점이 없음을 발견하

거든 그것이 목자의 탓인 줄로 알아야 한다. [8] 그러나 만일 말썽부리거나 순종

하지 않는 양무리를 위해 목자가 열성을 다 기울이고 또 그들의 병든 행위들을 

고치는 데 온갖 정성을 다 바쳤다면, [9] 그들의 목자는 주님의 심판정에서 무죄

한 사람이 되어 예언자와 함께 주님께 “당신의 정의를 내 마 음속에 감춰두지 아

니하고, 당신의 진실과 당신의 구원을 말했사오나, 그들은 나를 무시하고 천대했

나이다”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. [10] 그리고 그때 드디어 그의 지도에 순종하

지 않던 양들에게는 벌로서 죽음이 닥쳐올 것이다.

[11] 그러므로 누가 아빠스의 이름을 받게 되거든, 두 가지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

지도해야 할 것이니, [12] 즉, 모든 좋은 것과 거룩한 것을 말보다는 행동으로써 

보여줄 것이다. 능력 있는 제자들에게는 주의 계명을 말로써 설명하고, 마음이 무

딘 자와 우둔한 자 들에게는 실제 행동으로써 하느님의 계명을 보여주어야 한다. 

[13] 아빠스는, 자기가 제자들에게 부당하다고 가르친 바는 무엇이거나 해서는 안

된다는 것을 자기의 행동으로써 가르칠 것이다. 왜냐하면 “다른 이들은 가르치면

서도, 자기 자신은 버림받게 될까 ” 두렵기 때문이며, [14] 또 하느님께서 죄짓는 

그에게 “너 어찌 내 계명을 얘기하며 네 입에 내 언약을 담느냐? 너는 규율을 싫

어하고 내 말을 네 등 뒤로 팽개쳤으며” [15] 또한 “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

면서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였구나” 하실까 두렵기 때문이다.

[16] 아빠스는 수도원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 것이다. [17] 만일 어떤 이가 

선행과 순명에 있어 뛰어나지 않는 한 어떤 한 사람 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

지 말 것이다. [18] 또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노예 출신의 (수도승)보다 자



유인 출신의 (수도승)을 더 우대하지 말 것이다. [19] 만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

판단되면 아빠스는 각자의 위치를 정할 수 있으나, 그렇지 않다면 본래 의 위치에 

그대로 둘 것이다. 

[20] 우리는, 노예이거나 자유인이거나,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고, 한 주님 아

래 다 같은 병역에 종사하기 때문이며, 또 “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

하시기 때문이다.” [21] 다만 우리가 선행에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며 겸손

한 자로 드러날 때에 우리는 이 점에 있어 그분께로부터 구별을 받는다. [22] 그

러므로 아빠스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 게 사랑하고, 모든 이에게 그 공적에 따라 

같은 규율을 적용할 것이다.

[23] 한편 아빠스는 자기의 가르침에서 “타이르고 설득하며, 책벌하라”고 말씀하신 

사도의 방식을 항상 따를 것이니, [24] 즉 때에 따라 엄격하게도 하고 온순하게도 

하여, 준엄한 스승과 어진 아버지의 정을 드러내라는 말이다. [25] 다시 말하면, 

규율을 지키지 않고 말썽부리는 이에게는 더 엄히 타이를 것이며, 순종하고 온순

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정진하도록 권유하며, 소홀 히 하는 이와 거만

한 이는 책벌하고 교정하기를 권하는 바이다.

[26] 또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죄를 묵과하지 말고, 그 잘못이 생기려 할 

때 즉시 “실로”의 제관 “헬리”가 당한 재앙을 기억하여 그 싹을 뿌리째 뽑아 버리

도록 할 것이다. [27] 그리고 정직하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한두 번 말로 타이를 

것이나, [28] 불량 하고 고집 세고 거만하거나 불순종하는 이는 매나 혹은 육체적 

벌로써 범죄의 시초에 막을 것이니, 성서에 “어리석은 자는 말로 써 고쳐지지 않

는다” 하시고 [29] 또 “네 아들을 매로 때려라, 그러면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

것이다”라고 하시기 때문이다. 

[30] 아빠스는 자기의 지위를 늘 기억하고 명칭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, 많이 맡

겨진 이에게는 많이 요구됨을 알아야 한다. [31] 또한 그는 영혼들을 다스리고 많

은 사람들의 기질을 맞추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. 어떤 

사람에게는 유순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벌하고,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고

해 주어야 한다. [32] 또 각자의 성질과 지능에 따라 모든 이에게 순응하고 알맞

게 해줌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, 오히려 

착한 양들의 수효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. 

[33] 무엇보다도 지나가고 사라질 지상(地上) 사물에 대해 지나치게 마음을 쓰느



라고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구원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가벼이 보아 넘기지 

말아야 하며, [34] 자기가 영혼들을 다스리도록 책임 맡았으므로 그들에 대해 헴

바침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. [35] 또한 재산의 적음을 

핑계삼지 말아야 할 것이니, "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(義)를 구하라. 그러

면 이 모든 것은 덧붙여 받게 될 것이다" 하시고 [36] 또 "그분을 두려워하는 이

들에게는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"하신 성서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.

[37] 영혼들을 다스릴 책임을 맡은 사람은 자기가 헴바치기 위해 준비할 것을 알

아야 한다. [38] 또한 그는 자기가 돌보는 형제들의 수효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

며 심판의 날에 이 모든 영혼들에 대한 헴과 아울러 어김없이 자기 영혼의 헴도 

주께 바치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. [39] 이와 같이, 아빠스는 맡겨진 양

떼에 대해 장차 받게 될 목자로서의 심문을 항상 두려워하고, 다른 이들에 대해 

바칠 헴을 조심하는 동시에 자신의 헴에 대해서도 염려할 것이며, [40] 자신의 훈

계로 다른 이들의 잘못을 고치게 할 때에 자기의 결점도 고칠 것이다.


